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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7일(수) 오후 5시에 은퇴제직들과 당회원이 

지하 친교실에 모여 이수영 목사의 사회로 간담회를 가졌

다. 은퇴제직들은 당회원에게 앞으로 새 교우와 구역관리

를 위해서 더욱 힘써달라는 당부도 했다. 

안종호 장로는 “은퇴하는 입장에서 만감이 교차한다.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 속에 거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퇴의 ‘은(隱)’은 ‘숨다’, ‘퇴(退)’는 ‘물러나다’ 이니 물러

나 숨어서 산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온 우리에게 교회의 은퇴는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서의 일을 맡지 않는다는 것이니 오히려 더 많

이 성경을 읽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아브

라함이 가나안으로 갈 때가 75세였는데, 이 때 아브라함

의 3가지 특징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순종이었다. 성경에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했다. 은퇴에 임하는 모든 제직

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란

다.”고 인사말씀을 하셨다.

간담회에 모인 모든이들의 마음에 ‘교회의 은퇴는 은혜

스런 퇴임이다’라고 생각한다며 주기도문으로 6시 35분

에 간담회를 마쳤다.

1월 11일(주일) 2부 예배 시간 중에 최영진, 이창희 장

로를 비롯하여 서리집사 32명 등 48명의 제직 은퇴식이 

있었다. 가슴에 꽃을 달고 강대상 아래 두 줄로 도열한 이

들을 대표하여 윤경수 공로 집사가 교회로부터 기념품을 

받았다. 본인의 건강 혹은 아들 장로 장립식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제직을 빼고는 모두 엄숙하게 참여하여 

은퇴식을 빛냈다.

3부 예배 후 12시 30분에는 안종호 장로의 원로장로 추

대식이 있었다.  유민자 권사와 함께 나란히 강단에 앉은 

모습은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연세대학교 문학과 대학원

을 졸업하고 40여 년간 교육계에서 봉사한 후 경신학교 

교장을 끝으로 퇴임한 안종호 장로는 본교회에서 28년간 

장로로 시무했으며 평생을 찬양대에서 봉사해왔다. 이런 

분을 원로장로로 추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경사라는 말

과 함께 기념패와 기념품을 증정했다. 

안종호 장로는 “인도의 간디는 예수는 좋아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기독

교 비판의 표현이다.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한국의 어머니 교회로서 새문안교회가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제직회와 교우 여러분이 원로장로

로 추대하여 준 것에 감사하다”는 요지로 인사말을 했다. 

이수영 목사는 “새문안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하며 열

심히 섬기는 교우들에게 좋은 유산이 되며 교회 발전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고 족적과 공로가 밑거름이 되어 크

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축복 기도로 원로장

로 추대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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